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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, 인공지능(AI) 미래 법제 정비를 위한 
현장 간담회 개최

- 생성AI스타트업협회(GAISA) 방문해 인공지능 법ㆍ제도 개선의견 논의 -

  법제처(처장 이완규)는 23일 AI 리걸테크 기업인 BHSN(서울 강남구)를 방

문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·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

담회를 개최했다. 

  법제처와 생성AI스타트업협회(GAISA)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윤재

웅 법제정책국장, 생성AI스타트업협회 임직원을 포함한 7개 생성형 AI 스

타트업 기업*들이 참석해 투자유치 한계, 데이터 및 장비 부족, 학습데이터 

저작권 문제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법

ㆍ제도에 대한 개선의견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. 

  * BHSN, 뤼튼테크놀로지스, 셀렉트스타, 스캐터랩, 젠아이피, 코디미, 콕스웨이브

 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스타트업 기업들은 “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

어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, 인프라 부족,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

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한다”며,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기투자 지원, 데이

터 개방ㆍ공유, GPU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희망한다고 말

했다. 

  특히 “앞으로 제ㆍ개정될 인공지능 관련 법령들이 규제 중심으로 과도

한 제한을 두기보다는, AI 산업을 진흥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

려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란

다”고 강조하기도 했다. 

  법제처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

을 마련하고,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

이다. 올해 말까지 AI 기술과 관련된 법령개선 과제를 발굴해 법령 정비를 

추진하고, AI 기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연내 대국민 공개할 예정이다.



 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은 “AI 기술 및 산업의 빠른 성장에 발 맞추어 법제

처도 국내ㆍ외 인공지능 법령 동향을 살피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관

심을 기울이고 있다”며 “인공지능 산업이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

않도록 관련 제도 및 법령을 통해 꼼꼼히 뒷받침하겠다”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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